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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되어오고 있다.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두드러

진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세계 가정의 날

또는 입양의 날도 5월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가정의 날이라는 말은 어쩐지 딱딱하고 틀에 박힌 기계화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사랑의 달로 이름하고 싶다. 정과 사랑이 교류하고 영혼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얘기하고 싶다.

광적인 교육열풍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어디로 몰고 있는가? 가정

속에 매여 있어 자유가 상실된 현실 속에서 기계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나

끊임없이 흐르는 썩지 않는 샘물처럼 신선하며 생명력으로 펄펄 뛰며 매일매일 새롭게 빛나는 태양처럼

찬란해야하거늘 젊음의 참다운 행복과 권리마져도 잃어버린 게 작금의 실태라 하겠다.

좋은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속에서 가족 구성체가 결속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

게 된다. 가족의 우애는 절대적 복종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기성 세대들도 이제는 보수적 가정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인간을 상업적 기계로 만들지 않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요구되며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문화를 꿈꾼다면 허망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기쁘고 즐거워야하며 직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며

집에 있는 식구들은 밖에 나가 있으므로 가족에게 애착을 느껴야 되는 가정, 서로 많은 대화로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잘못을 상처받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환경, 그 속에서 꿈이 피어나고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사람의 감성을 비옥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궁긍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즉 행복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 사랑이며 가족들의 돈독한 사랑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본다.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먼 미래로 창창하게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가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주는 것 역시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본다. 부실한 가정 속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처럼 힘을 얻는 부분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한 번 더 사랑과 격려로서 정을 북돋

우고 부부의 사랑은 확인과 점검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껏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꽃과 나무같아서 보고 즐기기만 하면 시들고 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쉼없이 가꾸어 나가

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연녹색녹음이너무아름다워가슴이설레는계절이다. 이런좋은계절에어찌누군들미워할수있겠나!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사랑의 달,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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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ユ紀 䍻⯆ 㶀ⱼ에서의 천주교 ㊝⵮

조 광
(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䍻⯆㶀ⱼ에의 천주교 전파와 박해

3. ⴺ㥃敎難期의䍻⯆

4. 맺음말

우리는 이상에서 확인한『성책』의 자료와 <표 2>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1868년 당시 해미에서의

천주교 박해상을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치명일기』『증언록』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표 2>를

통해서는 1868년에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은 모두 15명이고(4월 8명, 5월 4명, 월 미상 3명)

여기에 농바우 교우 26명이 1868년 4월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성책』에는 1868년(❬䂓 7년, 高㱕 5년) 4월에 기찰포교 엄덕영(㐩⛈㕩), 이희운(㤚䗿

㜦), 최영석(㿣㕩〶) 등에 의해 체포된 신도 34명이 해미현(䍻⯆䎱)에서 참수되었고, 동년 5월에는

기찰포교 엄덕영, 이희운, 이승호(㤚㉫䑓), 김만성(金⩑べ), 장진호(㨍㷃䑓) 등이 체포한 35명의

신도들이 해미진(䍻⯆㷃)에서 참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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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의 증언록, 정리번호 120.

우리는 이『성책』을 통해 해미에서 천주교도들의 처형을 주관하고 있던 곳이 해미현과 해미진

두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의 경우 1868년 4월에 순교한 사람으로는 농바우

교우 26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한 34명으로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4명 가운데『성책』에

기재된 인물과 확실히 일치되는 사례는 방순기(j ㇜己, 표 2 No. 20)하나 뿐이며, 『성책』에는

면천(⪉㼓)에서 체포되어 온 것으로 기재된 조소사(㱃ワ⻎)가 <표 2>에 나오는 농바우 출신 조베

로니카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성책』에 수록되어 있는 나머지 32명은 <표 2>와는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 인물로 생각

된다. 또한 1868년 4월 농바우에서 체포되어 참수 당한 26명의 신도들은 면천에서 농바우라는

지명을 확인하게 된다면, 구체적 이름들이『성책』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편, 1868년 5월의 경우에는 <표 2>에서는 단지 4명의 순교자만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성

책』에는 35명의 참수자가 기재되어 있다. <표 2>와『성책』을 대조해보면『성책』에 홍주(䑿㳖)

출신으로 기록된 문소사(⭎ワ⻎)는 <표 2> 문마리아와 순교일(㇤敎㥗)이 일치됨을 볼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성책』에 덕산(⛈⽧)출신으로 나오는 방소사(j ワ⻎)는 <표 2>에

덕산 신프런에 살다가 덕산 황모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방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또한『성책』에 기재된 홍주 출신 박치운(⯡䂞㞑)은 <표 2>에 나오는 홍주 원머리 출신 박요한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다.

병인교난 때에 체포된 신도들은 대개의 경우 체포된 10여 일을 전후하여 처형되기도 했다. 그런

데 조선 왕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추국(⽶み㿧鞫)

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인교난 때 사학죄인(⻽䋚㳊㤻)인 천주교인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참후계(〽㹲䖵啓)에 준하여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좌∙우포

도청(㳇∙㜃䈬❂㽀)에 체포된 신도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옥에 갇힌 지 10여 일을 전후해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2)

그리고 해미진영에 체포된 신도들 가운데 다수도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처형되고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경우 죽음에 처해졌지만 김춘겸과 같은 이는 1866년에 체포되었다가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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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명일기』694.

34) 『치명일기』685, 689, 695�7, 709�713.

35) <표 2>의 No. 14, 18, 23, 26, 28, 29, 30, 31, 35, 41, 42, 52.

36) <표 2>의 No. 3.

37) <표 2>의 No. 1, 6, 7, 39, 40.

38) <표 2>의 No. 17, 24, 25.

39) 『치명일기』690.

40) 『치명일기』697.

41) 『치명일기』694.

년에 이르러서야 순교했다.33)

해미진영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처형이 성행했다. 우리는 집단처형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34) 그리고 그 처형의 방법과 장소도 다양했다. 해미진영의 순교자

가운데 일부의 신도들은 장독(㨐❒)으로 말미암아 해미의 감옥에서 옥사하기도 했다. 또한 교수형

이 해미 감옥에서 직접 집행되기도 했다.35) 또한 교수형은 해미의 서문 밖에서 집행되기도 했다.36)

그리고 1866년에는 5명의 신도들에게 참수형(㹲㇍䏋)을 집행하기도 했다.37) 신도들에 대한

참수형은 당시의 관행으로 보아 서문 밖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868년 5월 3일과

5월 23일에는 해미천 가에서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죽였다.38)

이와 같은 박해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신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병인교난 기간동

안 이곳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으로는 <표 2>에 수록된 53명과『성책』의 4월조에 기재된 34명 중

<표 2>와 중목이 안되는 32명, 그리고『성책』의 5월조를 통하여 밝혀진 35명의 순교자 가운데

<표 2>와 중복이 안된 32명 합계 117명 정도의 씨명(㌥⫳)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이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신도들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가능성은 있다. 해미지방 순교자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치명일기』의 기록을 통해

서도 암시되고 있다. 즉 1866년 해미에서 교수형을 당한 손사중은 다른 신도 30여 인과 함께

교수되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치명일기』에 5�6인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다.39) 그리고 1868년에 순교한

조유진의 경우에 있어서도“해미 포교에게 잡혀 합 수십여 명이 한가지로 치명하니”하고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1868년 그와 동시에 순교한 다른 수십여 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40)

그리고 1868년 4월 순교한 김춘겸의 경우“해미로 잡혀와 합 네 사람이 한가지로 치명하니”

하고 되어 있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순교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41) 이밖에도『치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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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치명일기』685, 702.

기』에는 순교 월일을 각각 달리하여“다른 교우와 한가지로 치명했다”고 표현된 순교자들이 있는

바,42) 이 경우에도 그 동반 순교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을 통해

밝힐 수 있는 117명의 순교자 이외에도 또 다른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순교자의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며, 순교자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려는 시도는 박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미지방의 순교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다수의 순교자들이 남긴 순교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이곳 해미에서 전개된 순교의 주인공들은 거개가‘불학 무식한 농투성이’로 지칭되던 사람들이

었다. 종전에이들은양반관료나지주에얽매여지내며자신의인격자체가중세봉건적질곡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후 이들은 양반관료나 나라님으로부터도 강제될 수 없는 자신의

양심의존재를터득했다. 그리하여그들은양심의자유, 신앙의자유를지키기위해자신에게가해

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양심과 신앙은

생명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이들은 이를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순교는자신의인격을되찾기위한노력의표현이기도했으며, 이들은양심과신앙의자유를

확보하려던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을 산화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 19세기 조선의 순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순교에 대해 이외에도 교회사적 의미를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해미지역의순교자들에관해서도그수적측면만을강조하며더이상경탄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질적 의미를 음미해 나가야 한다. 19세기 조선왕조에서 진행된 순교의 주체는 이름 없는

민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비특권적 민중의 각성은 우리 역사의 위대한 발전을 뜻하는 사실이

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각성을 통해 봉건사회의 어둠이 걷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순교자의 활동무대였던 해미는 하찮은 인민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한 장소이며, 새로운 깨달

음의 장소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미의 사적지가 갖는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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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姜邯㹣)

948(정종3)~1031(현종22)

●●● 5월의 표준영정

초명은 온천(㢈㼓), 본관은 금천

(衿㼓), 서울 출생, 고려개국공신인 삼

한벽상공신(⽶䋫Ⳇ⾂功㊩) 궁진(弓㶰)

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학문과 무예를

배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김장길

의 양아들이 됨.

983년(성종 2) 문과(⭎科)에 장원 예

부시랑(㖓⸃㉰⠥)이 되었다. 1010년

(현종 1) 거란 성종(メ㱕)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자 조신

(㰪㊩)들은 항복을 주장하였으

나, 이를 반대하고 왕을 피하게

한 뒤 하공진(䋑拱㷁)으로 하여금

적을 설득시키도록 하여 물러

가게 하였다. 그뒤 국자좨주(國㧕㰐㳰), 한림학사승지(䋧⧍䋚⻓㉫

㶇), 서경유수(〦京㡓ㄺ), 내사시랑평장사(內⻎㉰⠥䈓㨙⻆)등을 역임

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력의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1018년(현종 9)에 거란의 소배압(ㄋⲕ㍝)이 10만 대군으로 고려에

침공하자, 이듬해 서북면 행영도통사(〦⸉⪎䎊㕱❎䅪⻋)로 상원수

고려의명장(⫳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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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㞘ㄽ)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흥화진(䗱䒅㷃)에서, 강물을 이용하여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회군(䔨軍)하는 적을 뛰어난 지략으로 귀주(�㳖)에서 크게 격파하고 개선할

때 왕은 영파역(㕾䆃㒴)까지 나와 영접을 하였다. 검교태위, 문하시량동내사문하평 장사,

천수현개국남, 식읍삼백호(檢校䅐㟉⮴䋋㉰⠥❬內⻎⮴䋋䈓㨎⻆㼒ㆧ䎱開國男㊙㢕⽶Ⲩ䑎)

봉해지고 추충협모안국공신(㿧䀏䎾⬘㍆國功㊩)의 호를 받았다.

이듬해 치사(䂞⻈)했다가 1030년(현종 21) 적에 대한 나라의 방비 태세가 허술함을

걱정, 왕에게 청하여 개경을 축성(䀁ぴ)하고 문하시(⮴䋋㉰㴉)이 되었으며, 이듬해 특진,

검교태사시중, 천수군개국후에 봉해졌다.

1031년(현종 22) 84세로 세상을 떠나자, 현종 묘정에 배향되고 수태사 겸 중서령에

추증 시호는 인헌(㤼䎘)

[⭎䎚] 高⡊⻎, 姜㶪㼣 : 姜邯㹣 ➏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1974

제작작가 : 월전 장우성

영정크기 : 120 X 210(가로X세로cm표시)

소장지 및 소장인 : 낙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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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초파일의 유래

이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 하여 불탄일(⸞䄿㥗) 또는 욕불일(㛡⸞㥗)이라고도 하나, 민간 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家)에서 하던 축의행사 (㿾㢜䎊⻆)

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䑪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 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䇴關䔯)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國⻎記)》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고려사 (高⡊⻎)》에

따르면, 왕성(㙏ぴ)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을 저녁에는 연등

(㓍➍)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㿣㤘)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

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민속이야기

사월초파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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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초파일의 풍속

이 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놀이다. 그래

서 사람들은 이 날을 관등절, 연등절 또는 등석 (➍

)〬이라고도 한다. 초파일을 여러 날 앞두고 가정이

나 절에서는 여러 가지 등을 만든다. 이 때 가정에

서는 가족의 수대로 등을 만든다. 초파일 며칠 전부

터 뜰에 등간(➍竿)을 세워 두고 간상 (竿⾂)에 꿩

꼬리털을 꽂고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다는

데, 이를 호기(䑈旗)라고 한다. 이 호기에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단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등간을 만들지 못하는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혹은 추녀

끝에 빨래 줄처럼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매달아 두기도 한다. 

그리고 초파일 저녁이 되면 등에 불을 밝힌다. 이 등석 행사는 그 이튿날인 9일에 그치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큰 대를 수십개씩 얽어매어 쓰기도 하고 해와 달의 형상으로 만들어 꽂아서 바람에 따라

굴러 돌게 하기도 하며, 굴러 돌아다니는 등[㭒➍]을 매달아서그 등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마치 탄환이

달아나듯 하게도 한다. 때로는 종이에다 화약을 싸서 이것을 노끈이나 또는 새끼줄에 얽어매어 불을

당기면 터져서 꽃불같이 비오듯 하게도 하고, 종이로 용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 띄우기도 하며, 또는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얽어 띄워서 요동케 하여 놀기도 한다. 또 옛날 각 상점에서는 등대를 서로

높이 세우려 고 다투어 승부삼아 만들기도 한다. 등의 모양은 과실, 꽃, 어류 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

을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만 해도 수박등∙마늘등∙ 참외등∙연화등∙목단등(⬜♽➍)∙잉어등

(⧃㐘➍)∙거북등∙봉등(⵽➍)∙계등(鷄 ➍)∙학등(䋝➍)∙오리등∙일월등(㥗㞳➍)∙선인등(〻 㤻➍)∙

칠성등(䂨ぺ➍)∙고등(鼓➍)∙누각등(⥻閣➍)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등에는 '태평만세(䅐䈓⩑ヨ)'

'수복(ㄸⵢ)' 등의 글을 쓰기도 하고, 기마장군상(騎⨻㨊軍⾄)이나 선인상(〻 㤻⾄)을 그리기도 한다.

또 화약을 층층으로 새끼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면서 퍼지는데, 이러한 놀이로 흥을 돋우

기도 하고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여 놀기도 한다. 

그런데 등을 달았을 때 불이 환하게 밝으면 길조로 해석한다. 《열양세시기(⣂㐍ヨ㉽記)》에는 사월

초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가와 관청, 저자에서는 모두가 등간(➍竿)을 세운다.

이 등간은 대나무를 연하여 묶고 그 높이는 십여 장(㨃)이나 된다. 등간 위에는 비단이나 면포를 잘라서

꽂으며 깃발 밑에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가로 대고 또 갈고리에는 줄을 얹어서 줄의 좌우끝은

땅위에까지내려오게한다. 그런연후밤이되면등에다불을켜는데많이달때는십여개의등을달고

적게 달 때는 3, 4개의 등을 매달아 놓는다. 일반 민가에서는 아이들 식구 수대로 매다는 것이 상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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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등을 매단 모양이 층층이 연하여 마치 구

슬을 꿰맨 모양 같이 보인다. 먼저 줄 한 끝을 꿰어매

고 그 다음에는 아랫등의 꼬리편을 매어서 이것을

가만히 잡아 올리면 그 등을 매단 줄의 갈고리까지

한꺼번에 위로 올라간다. 등은 마늘, 외, 꽃잎, 새, 짐

승 같은 형상의 것, 또 누대(�⛂)와 같은 것들이 있

어서 각양각색으로 꾸며져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키

는 어렵다. 

어린 아이들은 등대 밑에다 깔개를 깔고 느티떡,

소금물에 볶은콩 등을 먹으며 물동이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돌리면서 바가지를 두드린다. 이 놀이를 수

부(ㆧ )ⷶ 즉 물장구 놀이라 한다. 중국의 연등회(㓍➍䔯)는 정월 보름에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4월

8일에행한다. 이날의근원은불교에서나왔고석가모니의 탄생일이다." 

■사월 초파일의 시절음식

사월 초파일을 전후해 주로 먹는 음식으로는 찐떡(㴚ⵉ)∙화전(䓭㭅)∙어채(㐘㺔)∙어만두(㐘⩕

➃)∙미나리강회 등이 있다. 찐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방울같이 빚어서 술에 찐다. 그런 다음에

팥 속에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방울 속에 넣고, 또 방울 위에는 대추를 붙인다.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고 진달래꽃을 붙여서 기름에 지지는 것이다. 어채는

생선∙국화잎사귀∙파∙석이버섯∙전복∙ 달걀 등을 가늘게 썰어서 섞은 것인데, 여기에 초고추장과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어만두는 생선을 두껍게 져며 그 조각에 고기를 넣어서 익힌 것이다. 미나리강

회는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 하여 고추 모양으로 감아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

추장에 찍어 먹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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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학제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가뭄 든 아빠 발

아빠의 발은

언제나 가뭄이다.

가뭄 속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아빠의 발은

언제나 가뭄이다.

비가 오지 않은 땅

거북이 등처럼

그런 아빠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면

아빠의 발에도 비가 온다.

기나긴 가뭄도

끝을 낸다.

서동초등학교 6학년 4반 하 현 아



『전습록(㫔㉣⣸)』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왕양명(㙏㐍⫵,

1472-1528)의 강학(講䋚)을 기록한 양명학의 교과서다. 사실 우리

에게 양명과 양명의 학문은 오랫동안 불온하고 위험한 기호였다.

조선이 500년간 주자만을 정학(㮅䋚)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왕양명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자에 비견되는 유일한 사상가

로 평가받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과거에 어떤 평가

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바

로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데 있다. 

『전습록』을 읽다보면 재미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것은 왕양명과

그의 제자들이 일상적인 강학(講䋚)의 시간 속에서, 철학적인 논변들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흐

름 속에서 나란히 유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명학에서도 제자들은 묻고, 스승이 대답한다는 강학의

풍경은 여느 학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양명학단(㐍⫵䋚⚁)에서 이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

았다. 그들은 앎과 삶이라는 물음 앞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했던 일종의 지식 공동체였다.

그렇기에 스승의 대답은 지금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던 바로 그 제자의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일대

일 맞춤형 문답이다. 스승의 말씀 없이는 앎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스승의 그 말씀은 역으로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만 돌아온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듯 앎과 삶이라는 현장을 구성하는 동시적 상관자들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학문에 관한 동아시아적인 전통의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배우고 묻는 그것

이야말로 배우고 묻는다는‘학(䋚)+문(⭍)’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배우고 묻는 과정이지

배움과 물음의 목표가 아니다. 

앎과 삶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양명학단의 일

화 하나! 1524년, 68세의 동라석(❷⟹〶)이 53

세의 왕양명을 찾아 갔다. 동라석은 교조화된

주자학자들의 지리멸렬함을 비판하며 시사(㊈

⻪)를 꾸려 전국을 주유하던 기인(奇㤻)이었다.

왕양명은 이 범상치 않은 선배의 방문을 극진

한 예로 맞이했다. 사실 동라석은 왕양명을 당

14| 2010_5

●●● 쉽게 읽는 고전

왕양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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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그렇고 그런 유학자 부류라고 생각하고 버릇을 고쳐줄 생각이었다. 왕양명과 동라석 사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한 마디 두 마디 말을

섞게 되면서, 동라석의 말투는 점차 부드럽고 온화해졌다. 마침내 동라석은 진심으로 양명의 말에

감복했다. 토론이 끝났을 때, 동라석은 기어이 자신보다 한 세대 가까이 어린 왕양명의 제자가 되기를

고집했다. 

전습(㫔㉣)이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㫔]을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과 실천은 이렇게 함께 한다. 배움이란 새의 날개짓처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를 일

깨워준 스승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말씀들을 곱디곱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몸에 새겨

새로운 형식으로 되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승의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또 다른 스

승이 되는 것이다.

『전습록』에는 힘든 잡무에 스트레스가 쌓여 돌아버릴 것 같다는 말단 공무원 제자의 볼멘 불평이 있

고,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에 고민하는 제자도 있고, 스승의 말씀이 미심쩍어 뒤에서 딴소리하는 제자

의 모습도 있다. 그때마다 스승은 바로 그 제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 말씀들은 때론 엄하고, 때론 부드

러우며, 때론 유머러스하다. 그리하여 그 배움의 정원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함께 놀라고, 두려워하

고, 갸웃거리고, 깡총거리고, 환호작약하는 밴드 구성원들의 모든 표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

런 식으로 그들은 그 모든 살아가는 순간을 자신들의 물음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으로 만들

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끄럽게 복닥거리는 사건 사고들이 놓인 현장의 한복판에서 양명의 강학원은

다른 어떤 철학보다도 풍성한 삶의 지혜를 길어올렸다. 

그러고 보면 양명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작동되는 실천적인 교과서다. 왜냐하면 삶은 어느 한

순간도 머뭇거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행하지 않으면 아직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 이순간 나의 행위가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혹은 어떤 조건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의 행

(실천)이 바로 지금 나의 수준이다! 양명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メ䔄)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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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벌써 가정의 달 5월이다.

길가에는 벚꽃들이 한창 하얀 봉우리를 활짝 피어내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바람에

꽃비를 내려주는 햇볕이 이제는 제법 따가운 5월이다. 여기저기 여인들의 옷맵시에서부터 벌써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더위가 시작되려나 보다.

이맘때면 늘 한참 바느질을 하고 리본을 접어 꽃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작은 리본을

바느질해서 생화처럼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만드느라 손이 정신이 없는 달이다. 어떻게 리본으로

꽃을 만들까 하지만 다양한 바느질 기법으로 아름다운 꽃을 표현할 수 있는 리본은 알 면 알수록

신기하면서 실용적인 공예이다.

리본은 주로 공단, 골지, 오건디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무늬가 있다 해서 프린트된 공단, 골지,

오건디 리본이 있다.

리본은 미리 그 크기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 크기도 다양해서 만드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만드냐에따라다양한모습이나오고다양한아이템이될수있는것이바로리본인것이다.

그래서 요즘 리본이 쓰이는 곳이 참 많다. 가방이나 옷에 코사지로도 쓰이고 구두위에 장식품

으로 쓰이고 예쁜 공주님들 머리위에 살포지 리본이 올려져 있고 리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신을 한다.

그렇다면 리본공예를 배우는 방법이 어려운 것일까? 아니다. 리본공예의 주인공인 리본은

구입도 쉽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부재료 또한 누구든 집에 있는 도구이다. 그 간단한 도구란

●●● DIY

리본공예 강사 강 영 미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리본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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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과 실, 글로건, 펜치 니퍼와 가위, 양면테잎 그리고 리본공예의 주인공 리본이다.

리본공예의 방법이란 리본에 주름을 접는 방법과 도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맞는 박음질

홈질만 알면 누구든 배워서 다양한 생활소품과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다. 바느질만 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리본으로 예쁘게 카네이션을 만들 수 있다.

또 요즘은 웰빙 바람이 불어서 다양한 공예가 많이 선보이고 있지만 배우려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리본공예는 한 마(90cm)에서 다양한 아이

템이 나오고 기본도구 또한 리본공예를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재료는 누구든 집에 하나쯤 가지

고 있는 위의 도구들이면 충분하다.

또 리본은 꼭 리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쁜 원단이 적당한 길이가 되면 원단으로 리본을

만들어 원단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어 그대로 원단으로 리본을 만들었다 하여 원단 리본

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단 리본이 있는가 하면 가죽 리본도 있고 세무 리본도 있다. 이렇게 리본은 소재도

다양하고그쓰임새도다양하게쓰이고배우는방법또한어렵지않고스스로배우고자하는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

요즘은 리본 공예를 알려주는 기관도 많고 작은 소모임 동아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책을 구입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여 배울 수도 있다. 재료 또한 구매하는 것이 다른 공예와 달리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렇듯 리본 공에는 다른 공예와 달리 쓰임새도 많고 재료를 준

비함에 있어 많은 부담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

템으로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리본공예인 것

이다.

사람들은 리본으로는 핀이나 헤어 액세서리만 만든

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본을 접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곳

에 리본이 응용이 되고 그 표현의 강도와 쓰임새가 다

양해서 리본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다양한 아이템으로 표

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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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실생활에쓸수있는소품과그표현의방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요즘은 딸을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리본을 배우고 있으며 꼭 딸을 가진 엄마가 아

니어도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리본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번만 잘 배워두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

할 수밖에 없는 리본공예.

색감과 소재 또한 다양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도구

또한 어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만 있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5월 리본

한 장으로 예쁜 꽃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보는 것은

어떨까?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사람도 그 정성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본공예를 5월에는 한번쯤 도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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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 가구수는 4,080가구로 2003년 885가구에

비해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참고: 2005년 1240가구, 2007년 2,384가구) 가히 귀농의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데 대부분의 언론은 귀농가구의 증가를 경제적인 이유

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경기 침체나 실업인구의 증가가 귀농인구를 늘렸다는 분석을

내놓기 일쑤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도 분명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분석을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귀농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젊은 30~40대의 귀농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퇴자가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겠다는 단순 거주지의 이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젊은 인력이 농업으로 전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실업자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반문

할지모른다. 하지만농촌이도시보다경제적측면에서크게나을것이없다는것을모른채귀농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농촌은 도시보다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고, 품삯으로 불리는 인건비도

도시보다 훨씬 싸다. 또한 농사일이 그리 녹녹하지도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년간 소득으로 볼 때 도시 근로자보다 못하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젊은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송 기 선 팀장

귀농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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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농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최근에 고학력에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 성공

적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른바‘엘리트 귀농창업’이다. 도시 출신 귀농자

들은 오랜 도시생활 속에서 농산물의 소비자로 살아왔다. 그런 탓에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시장지향적 마인드를 갖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줄 아는 경영자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인 철학이 다양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대 흐름을 보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돈 벌러 가는‘이촌향도’의 흐름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떠나기만 하니 농촌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급속히 노령화되어 갔다.

그런 농촌에 귀농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껴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 가난’을 택해‘개인적인 철학’으로 무장하여 농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부터가 아닐까싶다. 도시 물질문명과 소비문화를 거부하는 귀농자들은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해 왔다. 

귀농의 흐름이 일대 전환기를 맞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시절이었다. 경기한파와 높은 실업

률은‘에잇, 시골가서 농사나 짓자’라는 자조섞인‘생계형’귀농인을 양산했다. 통계에 따르면

IMF당시 6,409가구나 귀농했다고 한다. 이런 탓인지 아직도 젊은 귀농인을 보면 실업자거나

사업에 실패한‘낙오자’로 보거나, 최소한‘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다. 

IMF가 10여년 지난 요즘의 귀농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안전 먹거리와 웰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훨씬 다양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것도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는 귀농을 생태형, 생계형

으로만 분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론 앞서 언급한‘농업창업형’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귀농에 대한 흐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전문가

들은‘가족의 동의’,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귀농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농기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여유 운영자금 확보’등을 지적한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

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귀농하기 전‘귀농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농업과 농촌에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귀농교육총괄기관인 천안연암대학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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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www.uiturn.com)에서 정부지원 귀농귀촌교육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각 도농업기술원이나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도 교육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귀농에 대해 포괄

적인 접근을 하는 중앙 정부보다 실제 귀농인이 살아가야할 지자체의 보다 실제적인 귀농지원정

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는 귀농에 대한 비전이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인구가 부족하니 아무나

오라’는 식으로 귀농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리더를 영입한다는

관점에서 귀농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듯 경쟁력 있는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기대어 단순히 귀농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지자체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라면 마늘, 생강 등 양념채소 분야 밭작물에 경쟁력이 있으니 귀농자에게 기존

작목반을 멘토로 붙여주어 생산기술 전수는 물론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든

지, 서해안을 끼고 있는 여러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귀농자로 채용하여 운영케 한다든지 하는 차별

화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귀농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중요한 원동력이다. 아버지 세대가

등을 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갔으나, 이제 젊고 유능한 귀농자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 희망의 씨앗을 뿌려 주기를 기대한다. 



22| 2010_5

서산의 현대문학은 글쓰는 일을 좋아하는 동인지 활동에서 시작한다. 오랜 동인 활동이

오늘날 서산 현대문학의 토양이 되고 있다. 서산지역 동인활동의 시초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라장 (ㄳ➘㨆)

서산 동인지의 씨앗은 1947년「수라장」이 나오면서부터 뿌려졌다. 이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문학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동인으로는이생진, 이원표, 김용만, 이진영, 이은창, 안영진등이었다. 서산농림학교재학생들중심의

교내문예지 형식이었지만, 당시 서산지역 문학의 불모를 한탄하고 일어선 젊은이들의 발상이었다.

이생진이 직접 등사판을 메고 다니며 자택에서 필경 등사 제본한 것이다.

당시 6년제 서산농림학교 교사이었던 한담은 한시, 조재억은 국문학을 가르쳤는데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재억은 국문학을 가르쳤는데 국문학자이며 시조시인으로 이생진을 비롯한

현대 서산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낌없는 편달을 하였다.

■문 (⮴)

이생진과 윤덕구 두사람 동인지로 1963년에 1집이 나와 5집까지 계속 되었다. 1집의 표지는 추상

적인 컬러 그림에 국판크기(가로14Ⅹ세로20)이고 총 12P 필경인쇄로 3부 한정출판되었다.

■황인부락 (䔦㤻⸃⠂)

1964년 3월 창간 1집이 나왔다. 윤덕구, 송종학, 이근식, 김원태, 노원진, 강현서, 김영삼, 권순하

등이 서산 문학 동호인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황인부락」서언에서, 『우리는 백인처럼 사열대 위

에 서서 행군하는 역사의 온갖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오만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또한 흑인처

럼 역사의 뒷골목 태양이 작열하는 후도(䖵❌)에서 광녀같은 째즈마저 소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

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심혈을 기울여 우리들만의 안주지를 찾아야 하겠

다. 우리는 이 이상 방황할 수 없다. 피곤한자들끼리 모여 앉아 문학이라는 숨결로 향수 짙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고 도도하게 기치를 내 걸었다.

창간호에서 시부분에는 서령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윤덕구가 <하오의 구도>, <자운영>, <어린중>

을 발표했고, 강현서는 <낙엽>, 김원태는<고샅>, 송종학은 <독백>을 실었다. 노원진은 서산도립병원에

근무하면서 <정념의 회장>, <나무의 감상>을 게재 하였다.

수상에는 이근식이 <상>, 권순하 <흙은 꽃을 피운다>, 강현서 <산으로 간 H에게>를 그리고 김영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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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라는 항복으로 단편소설 <어느날의 환상>을 게재하였다.

창간호(가로 16.5Ⅹ세로22, 20P)는 국한문 혼용이다. 윤덕구의 필경으로 종이는 갱지. 겉표지는 도

화지에 천연색 추상화로 띠를 둘렀다. 19부 한정판을 내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아는 분에게 증정하였

다. 또한 창간호는 중도일보에 전문이 소개되었고 충남문학평론에서 논의 평가되기도 하여 평론문

(1966)이 나왔다.

1965년에는 조석호, 이생진, 김영만, 노선관, 이은우 등이 입회하였다. 그리고 2집이 나왔으며 1966

년에는 3집이 나왔다. 3집(가로20-세로24 52P)의 필진은 <황인의 변>의 조석호, <자기정전>의

이생진, <초원의연인>의강현서, <갈고혼봄>의김원태, <화심초>∙<다방에서>∙<낮달>의김영만, <봄

을 위한 산조>의 조선관, <대춘부>∙<성좌>∙<유월>의 송종학, <감상>∙<표정>의 윤덕구, 수필류는

<C에게 보내는 글> 이은우, <가난한 사람들의 선물>의 김영삼, 단편소설로는 권순하의 <철희와 심검

쟁이 엿장수>가 실렸다.

그 후 이근식, 노원진, 김원태, 강현서 등 여러사람이 외부로 전보되어 더 이상 발간하지 못했다.

■ 흙빛문학

「흙빛문학」은 1981년 5월부터 지요하, 최주연, 이원국씨 등이 수차례 갈기회와 준비를 거쳐 1981년

8월 8일 창립을 보았다.

창립당시 회원은 이원국, 지요하, 최주연, 김영규, 김향순, 심영섭, 신상호, 이만규, 이선자, 조선란,

한충훤, 방동엽, 명재성 등으로 초대회장에는 아동문학가이며 수필가인 최주연이 피선되었다.

1983년1월「흙빛문학」제 1집을 출간하고 꾸준한 활동으로 1997년 상반기 까지 23집을 출간했다. 

원래는 태안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인들이었으나 1985년부터는 서산 거주자도 회원으로 받

아들여 회원이 불어나 현재는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흙빛문학회원 중 등단한 문인도 20여

명 이르고 있어 지방문학회로서는 자리가 잡혀 있으며 회지 발간도 꾸준하여 전국에서 유수한 지방문

학지가 되었다. 「흙빛문학」은 중앙의 문학지와 같은 모양으로 제 7집은 360P에 이르고 있다.

■ 진여문학

「진여문학」은 여울문학이라고도 하는데 1985년 태안 만리포교회 남궁 찬 목사가 창립하였다. 초기

회원 10여명이 활동했으나「진여문학」1집을 내고는 해체되었다.

■ 서산문학

「서산문학」은 흙빛문학회 회원이던 서산지역 거주자들이 서산 지방의 문학발전에 밑씨가 되자는

목적아래‘서산문학회’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고, 1991년에 회원들의 글을 모아「서산문학」창간호가

나왔다. 초대회장이 당시 부석중학교 교장이며 시인인 김순일씨가 피선되었고 2대회장에는 서산시

교육장인 유상동씨가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과 시간이 허락하는

회원들의 소모임이 자주 있다. 소모임 회원들은 각자의 작품을 돌려 감상하고 느낌을 나누는 일이

매주 이루어 지고 있다.

출처 : 서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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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원(宗學圓)

논산시 노성면에 참교육의 터 종학원(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52호)

이 있다. 현재 <종학원>은 1999년부터 4년여에 걸친 복원 공사를 하면

서 종학당, 백록당, 정수루, 보인당 4개동과 정원을 조성한 후 <종학

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중 서당인 종학당은 조선시대 대과 급제자

만 42명을 배출한 곳이다.

인조 21년(1643년) 사계 김장생 선생의 제자인 동토 윤순거(1596-

1668)선생은 종학당을 설립하여 병사사저에서 문중의 자여질(㧕㒞㷉)

들을 모아 가르치며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음해 현재의 위치에

정수루(㮈ㆧ⥻)와 백록당(Ⲩ⣹⚭)을 지어 강학의 전당으로 삼았다. 종

제들과 종약(㱕㏫)을 제정 하는 등 엄격하게 지켜야 할 규범을 세워 체계적인 교육을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종학원>은 이산(尼⽧)자락에 위치하여 주위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있고, 전방 100m 앞에

는 병사리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강태공들이 한가로이 낚시를 하는 저수지 너머

에는‘병사’(ⴺ⻲)가 있다. 이곳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며, 그 바로 뒷산에는 파평윤씨 산소

가 있다.

이렇게 <종학원>은 500평정도의 부지에 주변의 소나무 숲이 주는 아늑함과 펼쳐진 전경은 정

신을 맑게 해주었을 것이고, 조용한 산사(⽧⻗)와 같은 분위기는 책을 놓지 않게 했을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명맥은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으로 일제의 신교육이 보급되면

서 단절되게 된다. 인간중심 교육의 목적이라는 종학당에서 베어 나오는 묵은 깊이의 향기가 진정

한 참교육의 의미를 일러 준다. 

●●● 논산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논산문화원장

박 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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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명재고택(論山明齋故宅)

종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논산명재고택(중요민속자료

제90호)이 있다. 명재 윤증 선생(1629~1714)의 연고가 닿은 이

고택은 조선 효종 때 지어 진 전통 기와집으로 노성산 옥녀탄

금형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명재 선생의

어머니 공주이씨 정려각이 있다. 고택 왼쪽에는 노성향교가

우측에는 궐리사(闕⧀⻬)가 위치하고 있다.

고택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일대의

사대부가는 물론 인근 동춘당 등 당시 양반가옥들과 비교해 보

면 매우 청빈한 주택이다. 사랑채는 바깥세상과 공개되고, 당

당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안채는 완벽히 폐쇄되고 무표정하게

느껴진다. 사랑채 앞에는 넓은 마당을 두고 커다란 연못을 조

성하고 그 사이에는 우물을 만들었고, 배롱나무와 벚나무가 심

어져 사철 운치를 더한다. 고택의 특징은 안채와 행랑채가 ㄷ

자형을 이루며 대청, 누마루 등의 배치가 검소하면서 품위가

있다. 사랑채에는 하나의 문이 미닫이와 여닫이가 모두 가능한

독특한 구조의 문이 있고, 손님이 오면 방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채를 들어가기 전에 내외벽은 안채를 볼 수 없는 차단벽이 있어 하단 공

간으로 신발을 보고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아직 이곳은 명재 윤증 선생의 종손이 거주

하며 고택을 잘 관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고즈넉한 고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 댁은 300년이 넘도록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동 간장, 된장이 유명하기도 하다.

명재 윤증 선생은 조선시대 유학자로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등 고명한 학자에게 수학하였으

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숙종은 우의정 임명장을 전하니 수차례 상소를 올려 끝내 사양하

고,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백의정승으로 불리었다. 훗날 엄히 당부하기를“내가 죽은 후 선

비의 예절로 장사 지내고 명정에는 내 관직을 쓰지 말고 작은 선비라 쓰라”고 하였고, 인근 산소

작은 묘비에 새겨져 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논산시 노성면 일대 유적지를 찾아 고택에서 하룻밤 머물며 자녀들과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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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악당은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고 첨단 시설과 앞서가는 문화 활동으로 전문적인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전통예술을 널리 보급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를 이루고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며,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경기도 국악당은 경기도가 국악 활동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고자 1999년 11월에 국악당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6월 공사 착공을 하여 2년 만에 준공을 하였다. 당시 새롭게 출범한 법인조

직인‘경기도 문화의전당’소속 기관으로 2004년 7월 13일에 개관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설 국악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국악당의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35,855㎡, 건축 연면적 5,683㎡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

트로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5,161㎡의 면적을 가진 공연장은 좌석이 470석이며, 부대 시설로는

분장실, 합주실, 강습실,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휴게실(식당), 스넥바, 어린이 놀이방 등이 있다.

공연 분야는‘1년 내내 쉬지 않는 공연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4년 7월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개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공연을 지속해 왔다.

2005년에는 상설 국악 전문 공연장에 맞게 일반인을 위한‘토요 상설 국악 공연’,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한국의미-웨딩’을관광상품으로개발하여상설공연을실시함으로써2006년한해344회의

공연에 외국인 25,000여 명을 포함하여 49,0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특히 2006년에는 경기도립국악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악 뮤지컬「한네의 승천」을 30년 만에

새롭게 무대에 올려 국악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였다. 김영동의 창작곡으로 구현된

‘김영동의 단군신화’, ‘김영동의 소리 여행’, ‘김영동의 동요’, ‘김영동의 효 음악회’등을 통해서는

관현악에서 동요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 작업도

시도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의 소리를 테마로 한 창작 국악 작품을 위촉하여 연주한 '초연의 밤'을 비롯,

'국악 관현악 축제'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정기 연주회와 작품 창작을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계승과 함께 연간 30여 회에 이르는 지방순회 연주 활동으로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 문화공간●●● 문화공간

경기도국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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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전파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5년‘「삼년고개」’에 이어 전래 동화를 소재로 인형극에 국악을 접

목한2006년어린이국악인형극「부리부리혹부리」와2007년어린이국악인형극「방귀대장똘배」’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을 한국적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2004년 9월부터 약 3,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는‘전통예술 교육 강좌’와

교사를대상으로한‘교원국악연수’를비롯하여가족체험프로그램인‘엄마아빠랑전통문화나들이’

단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인‘덩더쿵! 나도 국악인’과‘국악CA’등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과정의 전통 예술 교육 강좌는 200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779명이 수강하였다.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강좌와 소외층을 위한 무료 강좌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기관으로 지정받아 진행하는 교원 국악 연수는 경기도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유치부 70명, 초등부 80명의 연수생들을 배출하였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진행하는‘엄마 아빠랑 전통 문화 나들이’에 천여

명이 넘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참여하여 하고 있다.

단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유치부∙초∙중∙고교 및 일반인,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수

준별 특성에 맞춘‘덩더쿵! 나도 국악인’과‘국악특활교실’가 있다.

특히 200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말까지 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국악특활 교실1은

유치부∙초∙중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체험 대체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 한 해의 결과를 보면

18회에 걸쳐 3,769명이 참여하였다. 국악 특활 교실2는 연중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양질의

국악교육과정을개설하여다양한계층에게전문적인국악강좌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경기도 국악당 운영 본부는 공연기획팀, 문화교육팀의 2개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운영본부장은 최갑선이 맡고 있다. 

문화교육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어린이∙성인 교육 강좌, 교원 연수, 가족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한다. 공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용객들의 문화 욕구가 다양해

지고 깊이 있는 체험에 대한 요구가 많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현황_ 지상 1층 : 공연장, 로비, 고객센터(매표소), 강습실1. 2

운영주체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2번지 경기도국악당

객 석 수 : 420석 (장애인용 휠체어석 4석 포함)

시설현황 : 공연장, 로비, 고객센터(매표소), 강습실1. 2

대표전화 : 031-289-6435

팩 스 : 031-289-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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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어서 일어나! 문화원 가자...”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며 아이 셋과 남편을 앞장세워 이른 아침 문화원으로 향했다.

막내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우리가족은 올해 첫나들이를

서산문화원의 전통문화나들이로 시작했다. 여러 가족들과 문화원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가 향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악 공연 전문시설인 <국악당>이였다.

서산문화원에서 출발하여 차를 타고 두 시간쯤 달리자 국악당이 보였다. 전통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1년 내내 쉬지 않는 공연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일요일에는 가족 체험 프로

그램으로‘엄마 아빠랑 전통문화 나들이’이가 진행되어 문화원 가족 모두 참여하였다.

국악당 마당에는 투호, 널뛰기, 팽이 등의 전통놀이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제기도 차고

널도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참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는데“별주부와 떠나는 소리여행”이라는

공연 시간이 되었다. 별주부전을 국악과 접목하여 우리의 소리찾기, 삼현삼죽의 유래, 궁중음악, 경기

민요, 웃다리 풍물 등을 쉽게 풀어 극으로 표현한 공연이었다. 같이 온 서산문화원 일행 중에 몇 명은

무대에올라가역할극에참여하여대사도읽고단소선물도받자아이들은부러운눈치다. 곱게한복을

입은 선생님과 함께 국악동요도 배워 불러보고 사회자의 해설로 국악기 설명도 듣고 소리체험도 하며

연주까지 들으니 차분해지면서 은은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렇게 풍물패의 신나는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다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근처 식당에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오다 보니 국악당 바로 옆에 용인민속촌이 보였고 다음을 기약하며 국악당의 다음 장소로 이동

●●● 가족문화유적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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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화

●●● 가족문화유적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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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오후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전통 문화체험으로 장구 배우기와 탈, 제기만들기 등이 이어졌다. 장구를

하나씩 앞에 두고 장구의 여러 장단을 익히며 궁채를 흔드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은지 나와 같은 부모

들이더신이났다. 또가족이둘러앉아탈모형에아이클레이를색색이꾸며가면서나만의탈을만들고

만든 작품을 기념하는 가족사진도 찍었다. 엽전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제기도 만들기도 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제기 차기 시합도 하고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물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악당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를 올라 인근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에 도착하였다. 백남준하면 난

해하다는 막연한 생각과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전시장의 작품을 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는 현대예술의 신화적 인물이고 세계적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인물이란

사실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그냥 감상만 했다면 잘 몰랐을텐데 문화원 선생님이 직접 섭외하신 도슨

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작품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입구에서부터 TV브라운관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신기한 듯 물어보는 아이 앞에서 도슨트 분은 진땀을 흘렸다. 백남

준은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서산으로 향하는 차안에서는 빠듯한 일정을 마친 가족들이 잠이 든 모습이다.

하지만 얼굴에는 뿌듯함과 옅은 미소가 가득하다.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하면서 돈독한 가족애도

느끼고아이들이친숙하게국악을맛볼수있는의미있는시간이었다. 나들이를마치고돌아온지금도

아이들은음악소리에서해금이나가야금소리를찾아내고우리의전통문화에관심을기울이는모습이다.  

전통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보급되고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문화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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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한 법정(Ⳃ㰄)스님(1932~2010)이 불길 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길을 떠났다.

스님은 6.25전쟁 민족사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결국

24살에 속세를 떠났다.

살아 생전에 많은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평생을 고독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보여 준 생활 철학은 종교의 벽을 넘어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삶은 무엇이고 또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도 하고“한 조각 뜬 구름”이라고도 한다. 마더 테레사 수녀

(1910-1997)는“인생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고 했다.

무소유(⬽ヶ㟡) 정신을 설교한 그는“내가 어떻게 가는지 봐라”하면서 간소한 장례를 부탁하며

그가 생전에 한 말이다.

그의 당부대로 수의(ㄸ㢩)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입던 옷 그대로 관(棺)도 없이 평상 위에 가사를 덮

은채 다비식(茶⸺㊎: 화장의식)을 치렀다. “번거롭고 부질 없으며 많은 사람에게 수고만 끼치는 장례

의식도 말라”는 그의 유언대로였다.

법정스님이 1971년 39세에 쓴 유서는 이렇다. “장례식이나 제사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거창한 장례를 치루고 있다.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

식이 만약에 내 이름으로 향해진다면 나를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다.

“내 장례식을 하지 마라. 관도 짜지 말고 평소에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내가 살던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다. 그 위에 내 몸을 올리고 다비 해라. 그리고 재는 평소 가꾸던 오두막 뜰의

●●●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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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다 뿌려라.”그의 뜻대로 그 흔한 조화도 조사도 만장도 장례식도 없었다.

화려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사람들의 허세 부리기가 아니던가. 그는 비우고 또

비운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것이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 하나입고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글을 그럴듯하게 쓰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행동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법정이 돋보이는 것은 그의 삶도 죽음도 그의 말과 글과 같았기 때문이다.

버리고 또 버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가 떠난 한국 사회는 소유욕으로 어지럽고 불통(⵾䅫)으로 신음한다. 학력, 돈, 아파트, 계급으로

질주하고 양극화, 교육격자, 세종시로 막혀있다. 교회는 날로 대형화하고 사찰엔 여전히 잡음이 많다.

법정의 무소유와 소통이 그래서 더욱 그리운지 모르겠다. 

천석군은 천가지 걱장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

록 근심이 많다는 뜻이다.

한번 뿐인 인생 어차피 갈 인생-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는가?

소유욕으로 더러운게 사바세계(⻕ユ界)이다. 많이 가지려고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스님을 화장하면 사리(⻲⦫)가 나왔다고 요란을 떤다. 몸을 가리키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sharira)

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리는 인간의 신체 내부에 있던 물질이 화장 때의 열로 인해 변형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법정은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고 탑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인의 관심을 멀리 하고

자 함이 아니었을까.

법정은 조교적 화합을 부르짖었고 타종교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내 온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인이었고 종교는“친철함”이라고도 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무소유”의 삶,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다간 우리의 사표라고 하고 싶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가 아닐까 느껴진다.

2010년 4월 1일

운산(㞑⽧) 윤병석(㡱ⵃ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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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전통문화체험

향토사료관을 관람하고 재미있는 전통문화체험도 즐길자!

� 일 시 : 2010년 5월 8일(토) 10:00 ~ 13:00

� 장 소 : 서산문화원

� 대 상 : 학생 및 서산시민 누구나

� 프로그램

문화공연 - 판굿, 박첨지놀이

체험행사 - 도자기만들기, 고서만들기, 단청만들기, 양초만들기,

천연염색, 죽공예와 짚풀공예 체험, 제기만들기, 

탈만들기, 전통예절 배우기 등

향토사료관 관람

■제12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 일 시 : 2010년 5월 20일(목) 16:0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대 상 : 청소년문학제 수상자 69명 및 지도교사상 4명

■전통음식체험

인스턴트 음식은 이제 그만! 아이와 함께 만드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중

� 장 소 : 서산문화원

※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성년례

제38회 성년의 날 맞이하여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15일(토) 15:00

� 장 소 : 중앙호수공원

� 대 상 : 육군 제1789부대 1대대 장병(199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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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출전선수 모집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행사에 참여할 출전선수를 모집합니다. 

서산시의 대표선수로 활약할 서산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명칭 : 제2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대회방법 : 충남 16개 시.군 대항전(토너먼트)

�일 시 : 2010년 6월 17일(목) 09:30부터

�장 소 : 천안삼거리 공원

�경기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모집종목 : 6개 경기종목 중 5종(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 자세한 출전기준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서산문화원 669-5050)

※ 일정이 5월 14일에서 6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서산문화탐방 참여자 모집

서산의 국가지정 문화재 탐방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서산문화탐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답 사 일 : 5월 19일(수) 오전 9시 50분

� 답사장소 :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명종대왕태실, 해미읍성, 정순왕후생가 일대

� 참여대상 : 성인 남, 녀 (정원 40명)

� 참 가 비 : 무료

� 접수일시

5월 13일 (목) - 서산문화원 회원 (2009~2010년 회비납입)

5월 14일 (금) - 일반시민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비회원은 정회원 접수 후 여석에 한해 접수)

� 접 수 처 : 사무국 (669-5050)

※ 서산문화원 회원 참여 신청자가 정원초과시 비회원에게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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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문천식(서산시동문동) 5,000원

�류용두(서산시동문동) 100,000원

�이간난(서산시음암면) 100,000원

�윤원형(서산시해미면) 20,000원

�박창배(서산시운산면) 20,000원

�김덕환(서산시성연면) 20,000원

�남현우(서산시동문동) 10,000원

�정명재(서산시해미면) 20,000원

�정광수(서산시읍내동) 10,000원

�이낭진(서산시읍내동) 5,000원

�김종운(서산시인지면) 50,000원

�박수환(서산시동문동) 10,000원

�박봉규(서산시성연면) 5,000원

�박인성(서산시동문동) 10,000원

�한기홍(서산시동문동) 10,000원

�김시환(서산시읍내동) 10,000원

�모영만(서산시읍내동) 2,000원

�김형배(서산시읍내동) 10,000원

�이융진(서산시읍내동) 3,000원

�서종심(서산시읍내동) 50,000원

�김교탁(서산시음암면) 20,000원

�박정미(서산시죽성동) 20,000원

�김경아(서산시읍내동) 20,000원

�이관주(서울시강남구) 100,000원

�이은경(서울시강남구) 100,000원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

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

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140,000원
�안무승 (대전시 서구 둔산동) 20,000원
�류성곤 (서울시 은평구) 100,000원
�안상진 (서산시 성연면) 30,000원

�박상익(서산시 운산면) 20,000원
�이융조(충북 청주시) 30,000원
�모경회 300,000원


